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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 HD 영상시대 도래
인터넷 속도 10배이상 빨라 … IT 엑스포에서 첫선

현재의 고화질(HD) 영상보다 4배 선명한 울트라 HD 영상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6-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12 IT 엑스포>에서 국내 최초로 기가(Giga) 인터

넷 기반의 울트라 HD(UHD) 영상서비스를 선보인다고 9월5일 발표했다.

UHD영상서비스는 대용량 영상콘텐츠를 원격에서 고압축으로 전송해 가입자가 실시간으로 복원하고 재생하

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시회에서 CJ헬로비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LG전자가 공동 시연할 예정이다.

UHD영상서비스는 대용량·초고속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의 100Mbps 초고속인터넷보다 10배

이상 빠른 기가인터넷으로 구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기가인터넷의 전국 상용화를 목표로 서울, 대구, 부산 등 대도시를 비롯해 여수엑

스포타운, 세종신도시 등에서 기가인터넷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기가인터넷과 UHD영상서비스의 시연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차세대 실감미디어 서비스 시장을 선점할 수 있

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전시회에서는 무안경 3D 디지털 사이니지(광고판), 블루레이급 풀 HD IPTV, 기가 와이파이, 기가 홈서비스

등 기가인터넷으로 가능한 다채로운 응용서비스들이 대거 소개될 예정이다.

종합유선방송사(SO) 티브로드는 기존 3D 방식과 달리 8시점 방식으로 입체감을 높인 무안경 3D 디지털 사

이니지(광고판)를 선보이고 LG유플러스는 지금의 풀 HD방식보다 2배 선명한 블루레이급 풀HD 방식의 IPTV

를 시연할 방침이다.

SK텔레콤도 스포츠 중계를 시청하면서 다양한 스마트기기로 응원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는 <투게더 TV 및

기가 와이파이>를 소개하고, KT는 집안의 PC에 보관된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외부에서도 자유롭

게 꺼내볼 수 있는 <기가 홈 서비스>를 선보인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기가인터넷이 제공하는 다양한 응용서비스로 인터넷 기반의 신산업 생

태계 창출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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